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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쪽에서 성찬 중에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림을 오려 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작은 빵 한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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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과테말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예배에 갈 수 있어서 정말 신나요!” 
아침 식사를 하던 아나이가 말했어요.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아나이네 가족은 
거의 2년 동안 교회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 그들은 오늘 드디어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나이는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있고 와드 회원들과도 함께 성찬을 취할 
수 있게 되어 기뻤어요.

아나이네 가족은 예배실에 앉았어요. 
아나이는 친구들에게 손인사를 했어요.

곧 성찬을 취할 시간이 되었어요. 찬송가를 
부른 후, 아나이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성찬 기도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나이는 
작은 예수님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 그림은 
경건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한 청남이 성찬기를 들고 아나이가 앉은 줄로 
왔어요. 그런데 아나이 앞에 도달한 성찬기는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성찬기 구석에 
아주 작은 빵 부스러기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아나이는 그 부스러기를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아나이는 그 뒤로 온종일 걱정에 휩싸였어요. 
계속 그 작은 빵 조각을 생각했죠. 저녁 식사 
동안에도 계속 걱정을 떨쳐 버릴 수 없었어요. 
후식이었던 아이스크림에는 입도 대지 않았죠. 
아나이는 엄마가 설거지를 하시는 동안 그저 
식탁에 덩그러니 앉아만 있었어요.

‘빵 부스러기만 취해도 성찬으로 쳐 주는 걸까?’ 
아나이는 생각했어요.

엄마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물으셨어요. “우리 
딸, 무슨 일 있니?”

아나이는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디 보자, 녹아 버린 네 아이스크림을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엄마는 웃음을 
지으며 아나이 옆에 앉으셨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아나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오늘 성찬을 취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성찬기가 저한테 왔을 때 아주 작은 빵 
부스러기 하나만 있었어요.” 아나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성찬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나이를 꼭 안아 주셨어요. “네가 경전 속에 넣고 
다니는 작은 예수님 그림을 보는 것 같던데, 그 
사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니?”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남은 못 자국도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떠올렸어요.”

“그것 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빵과 
물을 취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을 기억하는 것 말이야.”

“그러면 빵 크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이지. 중요한 건 네가 구주를 기억할 때 

어떻게 느끼느냐야. 그리고 네가 
아무리 작은 빵을 먹는다 해도 
너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작지 
않단다. 그분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

아나이는 웃음을 
지었어요. 아나이는 
엄마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찬식은 작은 빵 
한 조각으로도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글렌다 멘데스 데 로페즈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